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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전시 제목: 에어월드: 하늘 위 디자인의 모든 것
(Airworld: Design and Architecture for Air Travel, an exhibition of Vitra Design Museum, Germany)
• 전시  기간: 2008. 8. 15(금) ~ 11. 9(일)

• 기자간담회: 2008. 8. 13(수) 12시 대림미술관 4층 
• 작품  장르: 사진, 의류, 가방, 포스터, 식기, 가구, 축소 모형 등

• 참여 작가: 레이먼드 로위, 헨리 드레이퍼스, 루이지 꼴라니, 크리스찬 디오르, 랄프 로렌, 니나 리치, 에밀리오 푸치, 까르방, 이로 사리넨, 루이지 꼴라니, 장 루이스 등
• 장    소: 대림미술관

• 주    최: 대림미술관, Vitra Design Museum

• 협    력: 독일문화원, ㈜로렌스 제프리스

• 후    원: 서울시(Soul of Asia), 샘소나이트,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레드캡투어, 삼성화재, 우리은행, 롯데손해보험,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e-편한세상. 

• 협    찬: 동화면세점, 영창악기

• 문    의: 지상현 수석 큐레이터 jsh@daelimmuseum.org, t.720-0667

           주민선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jms@daelimmuseum.org, t.720-0667
[image: image4.jpg]


2. 기획의도
비행기와 공항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서비스와 오락, 최고의 그래픽과 색채, 최고의 보안검사, 최고의 전망, 최고의 종업원 그리고 낙천주의가 있다.’

- 앤디 워홀 (The Philosophy of Andy Warhol, 1977) 

•  비트라디자인미술관과 대림미술관의 만남

   세계 최고의 디자인 미술관중 하나로 평가 받는 독일의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과 파트너 쉽을 맺은 대림미술관은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비트라 디자인미술관과 협력하여 최고의 디자인 전시를 매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기획한 <에어월드: 하늘 위 디자인의 모든 것>展은 항공산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을 디자인을 통해 보여주는 획기적인 디자인전이다. 또한 본 전시는 건축가와 각 분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도전과 실험의 장이었던 20세기 항공디자인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으로, 하늘 위에서 독보적인 디자인 분야를 형성한 항공디자인의 진수를 제시할 것이다. 
•  ‘비행기 여행’, 현대 사회의 모든 꿈을 담은 상징: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대림미술관은 독일 비트라디자인미술관과 공동으로 비행기 여행을 위한 모든 디자인과 건축물들을 총망라하는 <에어월드: 하늘 위 디자인의 모든 것>展을 개최한다. 공항과 터미널 등의 건축과 실제 비행기의 축소 모형들, 비행기의 실내 디자인과 의자 디자인, 항공사의 기업 디자인(CI), 스튜어디스의 유니폼, 기내 식기, 항공 포스터로 대표되는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과 건축의 세계가 한자리에 펼쳐진다. 지난 100년간 다른 어떤 교통수단도 비행기만큼 급격한 변화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특히 세계 제 1차 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적인 전쟁은 비행의 역사에 있어서 만큼은 비약적인 비행기술과 성능 개발의 막대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항공여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많은 수의 비행기와 비행장, 그리고 비행 실력을 갖춘 파일럿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비행기여행은 소수의 특권층만의 전유물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20세기 초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빠르게 돌아가는 프로펠러의 이미지는 속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상징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여행은 그저 새롭게 발명된 교통 수단의 하나가 아닌 20세기의 모더니티, 즉 새롭고 더 세련된, 끝없는 발전을 거듭하는 ‘현대’에 대한 모든 동경이 집약된 그 자체였다. 이번 전시는 상업적인 비행의 개척기인 1920-30년대에서 비행기 여행이 보편화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눈부신 발전 양상을 한 자리에서 보여준다. 

• 하늘 위의 움직이는 디자인: 비행기, 디자인으로 날다!
일반적으로 1차 세계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시대, 즉 1920~30년대를 ‘기계 미학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의 디자인은 기계에 대한 메타포로서 제품의 내용이 가진 특성과 필요한 기능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디자인 하였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은유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20세기 산업 디자인사를 대표하는 노먼 벨 게디스(Norman Bel Geddes), 헨리 드레이퍼스(Henry Dreyfuss), 월터 도윈 티그(Walter Dorwin Teague), 레이몬드 로위(Raymond Loewy)와 같은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들의 각 항공사를 위한 기업디자인(CI)과 각종 제품 디자인들이 연대기적으로 선보인다. 또한 비행기 발전 과정에서 큰 전환점들이 되는 ‘도르니에 Do-X’, ‘여객기 N°4’, ‘더글라스 DC 3’, ‘보잉 B377 스트라토크루저’, 점보 제트기, 콩코드, ‘에어버스 A380’, ‘보잉 787’, ‘BWB(Blended Wing Body) AC 20.30’, 그리고 세계 비행기 여행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였던 공항들의 모형과 자료 사진, 영상들이 전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제복, 혹은 패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항공사 승무원의 유니폼 디자인, ‘하늘 위의 레스토랑’을 목표로 발전을 거듭한 기내 식기 디자인, 그리고 탑승객에게 땅 위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했던 기내 의자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들이 전시된다.

• 어린이부터 학생, 어른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전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풍성한 전시 프로그램
항공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장 빠르고 편안한 교통 수단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비행기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은 물론 모든 연령층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에 관련된 다양한 호기심을 채워줄 것이며 디자인이나 항공 관련 종사자 혹은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비행기 여행의 디자인과 건축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제 현대의 항공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의 흔적들이며, 건축과 디자인의 변천사가 쌓인 역사의 장이기도 하다. 또한 전시장에 설치된 비행기와 공항 건축 모형들을 통해 설계 및 디자인의 면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전시에는 공항과 비행기 내부의 모습을 스토리 텔링(story-telling)의 방식으로 풀어보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비행기 관련 영화 상영회, 건축, 패션,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전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강연회 등 어느 때 보다 풍성한 전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 하늘 위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시: 의자, 식기, 유니폼 디자인이 한 자리에
비행기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식사와 세면, 취침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독서와 게임,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와 똑같은 여가활동과 업무가 가능하도록 나날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이다. 항공사 그리고 비행기 제작사들은 제각기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신세계(新世界)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유수 항공사들이 내놓았던 좌석, 식기 등의 발전사와 비행기 실내 디자인의 변화 양상을 조명한다. 전시장 가득한 항공 디자인 및 건축 관련 빈티지 아이템들이 현대인들을 20세기 초반 비행기 여행의 황금 시대로 안내해 줄 것이다.

3. 전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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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1
	* 1920-1930년대 상업적 비행의 시작과 공항

* 비행정: 앙리 드프라스의 플로팅 아일랜드, 노먼 벨 게디스의 여객기 N°4, 
도르니에 Do-X, 포드 트라이모터와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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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와 1930년대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민간 공항 건물이 등장한 시기이다. 초기 공항 터미널의 평면은 대부분 단순한 장방형이거나 요트 선착장처럼 아치 모양으로 펼쳐진 형태를 취했다. 특히 아치 모양의 평면은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상업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기 전에는 평평한 잔디 활주로가 필요한 항공기보다 ‘비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비행정의 이착륙은 수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920-30년대에는 비행선을 제외하면 비행정이 가장 편안한 항공 여행 수단을 제공하였다. 비행정을 위해 앙리 드프라스(Henri Defrasse)가 구상한 물에 떠 있는 공항인 ‘Île flottante(떠 있는 섬, Floating Island) 그리고 비행정 ‘도르니에 Do-X’, ‘여객기 No. 4’ 와 같은 역사적인 비행정들의 모습들이 공개된다. 1929년에 만들어진 도르니에(Dornier) Do-X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행정이며, 고급 유람선이나 호텔을 연상케 하는 호화로운 객실 디자인은 취리히 출신의 건축가 에밀 라우(Emil Rau)가 담당했다. 같은 해 미국의 산업디자이너 노먼 벨 게디스는 도르니에 Do-X에서 영감을 얻어 여객기 No. 4를 설계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No. 4는 승객들에게 식사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 무대가 있는 레스토랑, 바, 체육관까지 구상했다. 벨 게디스의 계획안은 결국 현실화되지 못한 채 남겨진 하늘 위 꿈의 공간이다.
한편 자동차 회사였던 포드사는 스타우트의 회사를 인수하여 1926년에서 1933년까지 199대의 항공기를 생산했다. 포드 트라이모터(Ford Tri-Motor)는 미국에서 개발된 상업 용도의 항공기 중에서 처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전시장 2. 
	TWA (Trans World Airlines) 터미널, 덜레스 국제 공항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 존 F.케네디 공항의 TWA 터미널(1956-62)은 미국에서 활동한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이로 사리넨(Eero Saarinen)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마치 바행기 엔진의 곡선들이 거대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듯한 유기적이고 표현주의적인 TWA 터미널의 건축은 항공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흥분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사리넨은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것은 로마의 카라카라 목욕탕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 폐허가 될 것이다.”고 말할 만큼 이 건축에 만족스러워 하였다.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제공항(1958-62)은 이로 사리넨이 설계한 두 번째 공항으로 워싱턴 D. C. 외곽에 위치해있다. 이 공항은 세계 최초로 제트 여객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댈러스 공항의 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움직이는 라운지'이다. ‘움직이는 라운지’는 탑승 라운지와 승객을 항공기까지 데려다 주는 버스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사리넨은 자신이 설계한 이 건축물을 가리켜 ‘콘크리트 나무 사이에 매달린 커다란 해먹’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개장 첫해 동안 덜레스 공항의 이용객은 52000명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하루 이용객이 55,000명에 달하는 덜레스 국제 공항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이번 전시에서 되돌아본다. 
전시장 3.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기까지, 상공에서의 식사, 유니폼, 기업디자인(CI)


1) 기업 디자인 Corpora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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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항공사의 색상 혹은 로고는 항공사의 특징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탑승권이라던가 파우치, 수하물표 등 비행에서 승객에게 제공되는 것들의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즉 그래픽 디자인은 항공사의 얼굴이자 전 세계의 하늘 위를 누비는 항공사의 로고는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글로벌한 특징을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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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1월 6일, Deutsche Aero Lloyd(DAL)와 Junkers Luftverkehr의 합병으로 설립된 Deutsche Luft Hansa Aktiengesellschaft (1933년 루프트한자(Lufthansa)로 개명됨) 항공사의 ‘학’ 모양의 로고는 1919년 DAL의 Deutsche Luft-Reederei가 Junkers Luftverkehr의 곤색 및 노랑색 문양을 가미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또     1919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KLM의 엠블럼은 건축가인 Dirk Roosenburg이 디자인했는데, 두 날개와 왕관이 쓰여진 육각형의 형태를 띤다. 디자인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에 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 예는 Swiss Air의 경우에서 발견된다. 1931년에 설립된 스위스 항공은 1952년 2월, 스위스 그래픽 디자이너협회 소속의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로고와 심벌을 의뢰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때 주최측이 내세운 디자인의 기조는 비행기가 현대의 새로운 교통 수단의 상징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Rudolf Bircher의 것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엠블럼은 화살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비행기의 외관과 유사한 동시에 스위스의 상징인 Swiss Cross를 연상케 한다. 선명한 서체는 먼 거리에서도 시각적으로 분명했으며 최대한으로 단순화된 엠블럼은 다른 항공사의 원형, 혹은 구불구불한 형태에 비해 다른 물품 및 인쇄물에 적용하기도 용이했다. 

2) 유니폼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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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도전은 꿈으로 가득 찬 두 세계가 만나는 신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꿈의 세계는, 비행의 세계 그리고 패션의 세계이다.” 
-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가 2003년 에어 프랑스의 유니폼 디자인을 맡으면서
비행기 유니폼 디자인은 단순한 회사의 제복, 그리고 패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여성 패션 모델과 스튜어디스. 이 두 직종은 1960년대 사회에서 현대 여성의 자유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승무원들의 유니폼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변화 혹은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비행기에서 일하는 여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인데 그 역할과 이미지가 오늘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30년 Boeing Air Transport Company(훗날의 United Airlines)는 8명의 간호사들을 최초로 고용하였으며 이어 1934년 스위스항공도 간호사를 스튜어디스로 최초 고용하였다. 이 간호사 출신의 승무원들은 이동과 여행을 위한 새로운 공공장소가 된 하늘 위의 공간인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함을 느끼고, 승객들이 가진 비행에 대한 일종의 공포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스튜어디스들의 초기 유니폼이 전쟁 중의 비행에 근원을 둔 어둡고 군복을 연상시키는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성적이고, 최신의 패션 경향을 반영하게 되는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점은 1950년대 브라니프 인터내셔널(Braniff International)을 위해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가 디자인한 유니폼에서 엿보인다. 이후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승무원의 유니폼 제작을 맡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레이몬드 로위와 돈 로퍼가 디자인한 TWA의 여름 유니폼, 크리스찬 디오르가 디자인한 SAS의 겨울 유니폼, 니나 리찌가 디자인한 에어프랑스의 80년대 유니폼 등이 선보인다. 
3) 식기 Dining Al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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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기내식은 승객들로 하여금 날아가는 레스토랑에 온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전까지, 비행기 안에서의 식사는 오직 차가운 음식물에 국한되어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비행기 제조업자들은 비행기 내부의 갤리(조리공간)를 염두에 둔 기체설계를 하기 시작한다. 1936년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은 최초로 오클랜드에 식당을 열어 방금 조리된 음식들이 바로 포장되어 기내에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음식을 위한 저장 공간은 있으나 조리를 할 방도는 없었던 당시 이 방법은 혁신적이었고 이내 다른 항공사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시행하였다.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의 제공은 비행기 여행을 광고하는 주요 카피가 되었고 1940년대 후반에 이르면 갤리는 점차 모든 주방도구들을 갖춘, 비행기 내부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친다. 먹는 즐거움 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내식기들이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전시장 4. 
	* 에어버스 A380, 보잉 787, BWB(Blended Wing Body) AC 20.30 

* 루이지 꼴라니(Luigi Colani)


555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한 A380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였던 보잉 747의 탑승인원을 35년 만에 넘어섰다. 에어버스는 다양한 좌석 배치 방법뿐만 아니라 기내에 설치된 쇼핑 공간, 도서관, 바 등의 예를 보여준다. 이 여러가지 다양한 설계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되는지는 항공기를 구입하는 항공사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버스는 A380을 주문한 항공사들과 극비리에 항공사별 디자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잉은 2003년 처음으로 787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역학의 발전, 경제적인 엔진의 개발, 복합 재료의 발달 덕분에 787에 달린 두 개의 모터 제트엔진은 다른 항공기보다 연료를 20퍼센트 적게 소비한다. 세로로 늘린 넓은 창틀은 좌석의 높이를 넘어선다. 천장에는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제공하는 새로운 LED 조명 시스템이 설치된다. 높아진 기내 습도 덕분에 보다 쾌적한 비행이 될 것이다. 

보잉 787과 에어버스 A380의 개발로 이제 동체에 날개가 달린 형태의 기체는 크기와 효율성 면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간 듯하다. 동체와 날개가 하나로 결합된 블렌디드 윙 바디(blended wing body)는 기체가 더 강한 상승력을 발휘하게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정부의 항공 우주기관, 항공기 제작사, 대학의 연구자들은 현재 이러한 기체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체 형태는 항공 여행의 초창기부터 이미 엔지니어들과 상상력 넘치는 디자이너들을 매혹시켰다. 

4. 관람안내

• 관람시간: 오전 10:00 – 오후 6:00

• 관람요금: 일반(만19세 이상) 6,000원 / 청소년(만3세 ~ 18세) 4,000원 

*2,000원 할인: 10인상 단체관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우
• 문의전화: 02-720-0667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1 (우편번호 110-035) 

• 찾아오는 길: 3호선 경복궁역 4번출구 ( 청와대방향 효자로 5분 도보
5. 부대행사 안내
★ <에어월드: 하늘 위 디자인의 모든 것>전 특별 강연회

• 대상 : 일반 성인 및 전공자 대상 (각 최대정원 80명) 
• 장소 : 대림미술관 4층 강당

• 1회- 9월 6일(토) 2시-4시 ‘기업디자인(CI)와 유니폼 디자인’ (강사: 추후 공지)
• 2회- 10월 4일(토) 2시-4시 ‘공항건축과 비행기 설계’ (강사: 추후 공지)
• 참가비: 2,000원(전시 입장료와 별도)
★ <에어월드: 하늘 위 디자인의 모든 것>전 청소년 특별 강연회

• 대상 : 사전 신청 고등학교 단체 

• 장소 : 대림미술관 4층 강당

• 주제 : 에어월드-직업의 세계 (강사: 추후 공지)
• 1회- 9월 20일(토) 2시-4시 / 2회- 10월 18일(토) 2시-4
• 참가비: 2,000원(전시 입장료와 별도)
★ 교사초청 전시설명회 

• 일  정 : 8/30(토) 2시/4시  대림미술관 4층

2시-유/초등교사 대상

4시-중/고등교사 대상

• 대  상 :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 참가비 : 무료(선착순 30명)

• 내  용 : 큐레이터의 전시에 대한 설명, 대화 및 토론, 전시투어, 초대권, 
전시관련자료 제공

• 신  청 : 전화 및 이메일 신청(학교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게재)

720-0667, info@daelimmuseum.org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1) 무료 프로그램

- 어린이들이 전시공간별로 테마를 구성한 활동지를 전시를 보며 작성, 다 작성한 어린이에게 도장을 찍어주거나 포스터 제공 등으로 성취욕을 높인다.

2) ‘날아라 디자인’: 나만의 특별한 비행기 여행을 위한 스토리북 만들기
- 비행기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디자인을 접하고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비행기 여행 이야기를 출발부터 도착까지 직접 구성하여 체험함으로써 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내용 : 비행기로 여행하는 과정을 그리거나 잡지에서 오려낸 이미지를 붙이며 이야기를 평면과 입체 등으로 다양하게 풀어낸다. 어린이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색깔, 모양을 만들면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디자인’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또 잡지, 색종이 등을 선택하여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피카소, 브라크 등의 거장에서부터 현대까지 많은 작가들이 사용했던 ‘꼴라쥬’ 기법을 익혀본다.

• 일  정: 8/23, 9/27, 10/11, 10/25, 11/8 토요일 10시-12시 대림미술관 4층

• 대  상: 초등학생

• 참가비: 20,000원 (어린이 및 보호자 1인 전시 입장료 포함)
★ 재즈콘서트 “JAZZ IN THE MUSEUM” 
• 일   정: 8/23, 9/27, 10/11, 10/25, 11/8 토요일 3시 대림미술관 4층

• 입장료: 2,000원(전시 관람객에 한함, 당일 선착순 판매)
★ 전시 설명

-  평일 12시 / 3시

   주말  1시 / 4시
     (도슨트와 자원봉사자가 관람객에게 전시설명을 해드립니다)
6. 주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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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과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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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샤를 드 골 공항의 제 1터미널, 1967-74  ©Aeroports de Paris
중) 착륙장에서 바라본 TWA터미널, 아이들와일드(Idlewild) 공항 (현재의 John.F.Kennedy.국제공항, 뉴욕), 1956-62 ©ESTO 
우) 보잉 747기 내부의 타이거 라운지의 실제크기 가상 모형, 1970  ©Photo: Teague 
2)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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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한스 루크하르트, 에어프랑스를 위한 기내좌석, 1937-38, ©Photo: Vitra Design Museum/Andreas Sütterlin
우) 독일 루프트한자의 수퍼 콘스텔레이션(Super Constellation)기의 일등석 좌석, 1957 © Lufthansa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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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찰스 에임스가 디자인한 탠덤 시트, 존 포스터 덜레스 공항, 1962  ©ESTO 
우) 영국 디자이너 로스 러브그로브가 디자인한 JAL의 일인용 스카이슬리퍼(skysleeper), 1998-2001  ©Ross Lovegrove
3) 기업디자인(CI)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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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네덜란드 항공 KLM의 새로운 기업 디자인, Heniron Design Associates, 1964-65  ©FHK Henrion Archive, Faculty of Arts and Architecture, University of Brighton
중) Dan Reisinger가 디자인한 엘알 이스라엘 항공(ELAL Israel Airlines)의 포스터, 1979  ©Museum fuer Gestaltung, Zürich

우) Dan Reisinger가 디자인한 엘알 이스라엘 항공(ELAL Israel Airlines)의 포스터, 1979  ©Museum fuer Gestaltung, Zü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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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Manfred Bingler가 디자인한 스위스에어 일본 취항 포스터, 1964  ©Museum für Gestaltung, Zürich
중) Manfred Bingler가 디자인한 스위스에어 남미 취항 포스터, 1964  ©Museum für Gestaltung, Zürich
중) Herbert Matter가 디자인한 스위스에어 포스터, 1935  ©Museum für Gestaltung, Zürich
우) Manfred Bingler가 디자인한 스위스 에어의 포스터, 1962  ©Photo: Archiv, Verkehrshaus der Schweiz, Luzern

4)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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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네덜란드 항공KLM의 여름 유니폼, 1971-75  © Cliff Muskiet Collection, Amsterdam
우) Jean Louis가 디자인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유니폼. 1968  ©Photo: Vitra Design Museum/Andreas Sutt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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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Werner Machnik이 디자인한 루프트한자의 유니폼, 1970-78  ©Photo: Deutsche Lufthansa AG
우) 에밀리오 푸치의 브라니프 인터내셔널을 위한 첫 번째 컬렉션을 보여주는 ‘Air Strip’캠페인 사진, 1965  © Vitra Design Museum Archive
5)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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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Nick Roericht가 디자인한 루프트한자 이코노믹 클래스의 기내식기 세트 1967 ©Photo: Archiv Roericht
중) Wolf Karnagel이 디자인한 루프트한자의 식기 세트, 1985  ©Photo: Deutsche Lufthansa AG
우) Nick Roericht가 미치코 아사카(Michiko Asaka), 프랑코 클리비오(Franco Clivio)와 함께 제작한 루프트한자의 기내식기, 1961-1975  ©Nick Roericht, Ulm
AIRWORLD: Design and Architecture for Air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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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대림미술관은 오는 2008년 8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세계 최고의 디자인미술관으로 평가 받는 독일 비트라디자인미술관(Vitra Design Museum)과 공동으로 비행기 여행을 위한 모든 디자인과 건축물을 총망라하는 <에어월드: 하늘 위 디자인의 모든 것 (Airworld: Design and Architecture for Air Travel) >展을 개최한다. <에어월드>전은 ‘비행’의 이미지와 경험이 최고의 매력을 가진 특별한 것이었던 시대 즉, 항공여행 황금시대의 미학을 반영하는 디자인과 건축물들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비행기 실내 디자인의 변천사, 각 항공사의 기업 디자인(CI), 유니폼, 식기, 항공 포스터의 그래픽 디자인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건축물, 디자인 그리고 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감의 원천으로서 항공의 중요성까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전시장 1


상업적 비행의 시작: 1920-1930년대


1920-1940년대의 공항


비행정, 앙리 드프라스의 플로팅 아일랜드


노먼 벨 게디스의 여객기 N°4, 도르니에 Do-X 


포드 트라이모터 / 좌석


전시장 2 


TWA (Trans World Airlines) 터미널, 덜레스 국제 공항


전시장 3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기까지


상공에서의 식사, 유니폼, 기업디자인(CI)


전시장 4 


에어버스 A380, 보잉 787


BWB(Blended Wing Body) AC 20.30, � HYPERLINK "http://cafe.naver.com/sensok/33" \t "_blank" �루이지 꼴라니(Luigi Colani)� 








• 비트라 디자인미술관과 대림미술관의 만남 


세계적인 디자인 미술관인 비트라디자인 미술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보다 수준높은 디자인을 소개


• 현대의 꿈과 기술이 집약된 ‘비행’ 디자인


  -  그 출발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습 조망


• 20C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건축, 의자, 식기류, 포스터, 의류가 모두 한 자리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참여: 레이먼드 로위· 헨리 드레이퍼스(산업디자인), 크리스찬 디오르·랄프 로렌· 니나 리치· 에밀리오 푸치(패션), 이로 사리넨(건축) 등    


• 하늘 위 또 다른 세계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시


  -  비행기에서 펼쳐지는 인테리어, 음식, 의류 등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 다양한 관람객의 관심사를 포용하는 전시


-  어린이부터 학생, 어른에 이르는 모든 연령의 관객들이 비행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꿈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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